
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9.18일(금), 가족 간 유대와 이웃간 나눔이 더욱 
뜻깊어지는 명절을 맞아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인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
방문하였다.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‧돌봄 등 가족지원 프로그램(성평등부) 운영 
현황을 살펴보고,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구로구 가족센터 등 현장 관계자들과 
함께 지원이 필요한 가족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
논의하였다. 

< 가족센터 현장방문 개요> 

▸일  시: ’26.9.18.(금) 10:30~11:30

▸장  소: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(서울특별시 구로구 우마2길 25)

▸참석자: (정부) 기획예산처 차관, 재정집행과장, 성평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등
(기관)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사업본부장, 구로구 가족센터장 등

 성평등가족부의 「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」 사업은 가족센터를 거점으로  
가족상담 및 사례관리, 부모교육, 다문화가족 국내 정착·경제적 자립 및 위기
가족 지원 등 가족의 생애주기와 다양한 수요에 맞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
사업이다. ’26년 예산은 1,514억원으로 8월말까지 1,501억원(99.1%)이 집행되었다. 
금일 방문한 구로구 가족센터는 ‘06년 개소 이후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
대상으로 가족상담, 자녀 교육·돌봄지원 및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등 종합지원 
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 이날 조 차관은 구로구 가족센터의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. 
관계자들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에 따라 기초학습 지원뿐 아니라 진로탐색‧
정서지원 등 지원수요도 다양해지고 있으며, 지역별 가족 구성과 수요 차이를 
반영하여 가족센터가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
의견을 제시하였다.

조용범 차관, 구로구 가족센터 방문
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함께 뒷받침

- 조용범 차관, ｢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｣으로 가족지원 프로그램 참여
- 다문화 가족 지원 현장 간담회, 움틈학교 한국어수업 참관 및 송편‧과일 등 

추석 음식 나누며 가족의 의미와 포용의 가치 되새겨

보도시점  2026. 9. 18.(금) 11:30 배포 2026. 9. 18.(금) 09:00

보도자료



 아울러 가족센터 내 주요 프로그램 현장을 방문하여 ▲아이돌봄사 특별교육 
▲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▲다문화자녀 대안교육기관 ‘움틈학교*’ ▲공동육아
나눔터 ‘텀블키즈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하였다. 이날 움틈
학교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참여하는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어 수업을 
참관하고 청소년들과 준비한 송편과 과일을 함께 나누며 추석을 앞두고 
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.
   * 움틈학교 : 이주배경 및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

 조용범 차관은 “가족의 모습은 다양해지고 있지만, 모든 아이가 충분한 
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”며, “가족센터가 
다양한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
든든한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 또한, “다문화가족 지원은 
개별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
성장하도록 뒷받침하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,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
관련 예산 1,620억원(+7.0%)을 편성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
할 계획”임을 언급하였다. 

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주요 재정사업의 현장을 직접 찾아 정책 수요자의 
목소리를 듣고,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
재정의 집행 현황과 개선 과제를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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